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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동면이고향인나는어린시절(국민학교3학년 때인 1976년

쯤) 마을에서버스를빌려단체여행을간적이있다깜빡잠이들었

던지졸다가내린곳이운주사였다

구불구불한 길을 가다 계곡논두렁에 아무렇게나 널브러진 불상

과탑들을보게됐다 마치 천상의계곡에서천사들이조각을하다

형상이어긋나는바람에아무렇게나버린돌조각들으로보였다 그

러나어린나의눈에는어찌나신비롭고아름답든지한참이나그곳

에 붙박혀 움직이지 못했다 그때의 충격은 어찌나 강렬하던지 세

월이지나도여전히잊히지않는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광주에 있는 어느 대학의 미대에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젊은치기에방황을하면서가끔운주사로소풍을가

곤했다 젊은날의벅찬가슴을어찌지못해낮술로보냈던곳도운

주사였다 광주 대인동에 있는 터미널에서 아침 버스로 출발하면

꼬박 반나절을 달려 운주사 입구에 도착한다 입구에는 예외없이

막걸리와간단한먹을거리가있었다당시입구도없었던운주사길

은잘빚은막걸리와함께 1000년을보내도될만큼한적한여유가

넘쳤다

운주사의기억은온전히나의인생과같이한다 기쁠 때나슬플

때나마음한구석에는언제나운주사가비추는신비의불빛이드리

워져있었다 지금의운주사는오솔길이정비돼알아볼수없을정도

로변했지만그때그시절을생각하다보면어느새선명하게뒤바뀐

그때의풍경이떠오른다

외국에서늦공부를마치고한국으로돌아와처음으로형상을표

현한 것 또한 운주사의 흔적들이다 마음속 운주사를 그린 덕분에

2008년프랑스후앙시센마리팀(한국의도의회)의회미술관에서개

인전도초대받았다

지금도운주사는아늑한안식처이다 세상의이런저런일들로혼

란 할 때 그곳에 가면 위안을 얻을 수 있다 인간세상 위에 떠있는

평온한별빛이며 길을비추는등대다

지금까지 다양한 실험기법으로 운주사의 신비함을 표현해왔다

지면에 발표한그림들은 20여년을고심한작품이다

다음은운주사를그린그림을글로표현한것이다

제목은 별이빛나는밤에소리의두께를보다다

운주사에갔다 찬란했던시절절반의人爲가세월이란짝을만

나 온 것의 자연으로 가는 찰라 사이의 신비 사물을 자연에 맡긴

대신인위는자연의영을취했다 우뚝서있거나누워있는것들의

인위는이내자연과일치가되어천년의 사랑이되어아름답다 그

아름다움은가슴으로통하는작은갈색눈에기억된다

제아무리날렵한지능을가진인간일지라도바람의시간은속성

으로흉내낼수없다 아무것도 하지않는듯한 그것의속셈은 물

과 달과 해맑은 태양이 버무려져 여러 날이 지나서야 각각의 사물

에스며들어모습을드러내는데

과연장관이다 온갖사물들이이것에노출되면맞춤복장을하듯

각자의 정령들을 품는다 바람과 사물이 만나는 지점에 물과 정확

한온도의태양이중매를서고 아주 조금의인위적인신의간섭으

로이루어진소리의겹겹

어떤것은사물의껍데기에쌓여거대한몸뚱이로미미한본질을

숨기고 어떤것은제살을깎이고깎여날것인채로의황홀한본질

을 직접 드러낸다 가끔은 거북하고 민망하지만 인간에게 직관적

깨달음을주는힘이날것에감춰져있다

어느덧 20년의 세월은 흘러 나는 드라마 같은 기억을 더듬어본

다 화면에보이는거라곤나무하나석불하나

허나 그들과한몸이된온갖바람의소리와흙의냄새들 언젠

가는바다였을지모를물의흔적까지갖췄다

화면의여백엔어느새사랑의열매가숨쉬고있다

人爲와 자연의 천년 사랑 어찌 아름답지 않겠는가

전남대학교미술학과서양화전공

중국미술대학대학원판화과졸업

마이클슐츠갤러리초대전 (독일베를린) 일단원공간초대전(북경

중국) 기당미술관초대전(서귀포) 등개인전다수

김상연

<19> 화순운주사김상연

시즌


